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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 Rhynchoypris kumgangensis

지역 방언 : 산피리. 청산피리. 금중태기 등   

분             류 : 잉어목 황어아과  

자생 수역 : 한강과 금강 수계의 최상류 

주 서식장소 : 1급수 수역 큰 바위와 자갈이 깔린 계류 

번  식  기 : 4~6월  

크             기 : 10 센티 내외  

일급수의 계곡에만 숨어 사는 금강모치는 우리나라 특산

종으로 세계에서 오직 금수강산 대한민국에서만 자생하는 

물고기다. 몸은 옆으로 약간 통통하면서 길쭉한 유선형으로 

매우 날렵한 자태를 지니고 있다. 

맑은 물에서만 살다보니 눈이 초롱초롱 빛날 정도로 맑고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주둥이는 뾰족하게 앞으로 돌출

되어 있다. 꼬리지느러미는 가운데가 약간 갈라지고 등지느

러미는 삼각형 모양이다. 

같은 산간 계류형 어종인 버들개, 버들치와도 매우 비슷하

게 생겼으나 이들과는 달리 등지느러미 시작 부분에 검은색 

작은 반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쉽게 구별이 되며 통상 버

들치보다 수질오염에 더 민감하고 수온변화에 대한 적응력

이 떨어져 청정수역의 지표종이라 할 수 있다. 실지 실험용이

나 관상용 수조에 길러보면 금강모치가 버들개, 버들치보다 

매우 약한 어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보통 때의 몸의 색은 담황색으로 등 부분이 더 진하고 배 

쪽으로는 연해진다. 몸을 세로로 걸쳐 빛에 반짝이는 반사띠

가 한 줄 있다. 그 밑으로 연한 줄무늬가 있는 데 4-6월 번식

기에는 이 부분이 두 줄의 아름다운 적황색이나 금속성 황

동색으로 물들고 귀품이 있는 모습으로 인해 계곡의 귀공자

로 불리고 있다. 

번식기의 금강모치는 수 십 마리가 둥근 실타래처럼 어우

러져 짝짓기 축제를 벌이고 자갈이 깔린 여울에 산란을 한다. 

이때의 요란스런 소동은 그들이 자연을 향해 해마다 어김없

이 펼치는 일대 장관이라 할 것이다. 

금강모치라는 이름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으나 금강산 자

락에서 처음 과학자의 눈에 띄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

기도 하고 금강에 사는 귀여운 물고기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금강에서는 아주 희소어종이 되어 전

에는 환경부 지정 보호어종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으

나 근래에 해제되어 남획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자체 

보호에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천렵을 즐기는 행락객들이 희

소어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안

타까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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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는 주변이 거의 일급수의 

맑은 물로 흔하게 보였던 금강모치는 환경오염으로 밀리고 

밀려 지금은 한강 수계의 인제, 평창, 정선, 단양 등의 심산유

곡에 본의 아니게 은둔하여 살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물고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모치,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깨끗한 자연을 지켜주고 보호하

는 길이 우리의 사명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금강모치가 서식하는 하천은 거의 최상류의 산간 계류 수

역이라 어지간해서는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그

러나 산사태로 인해 계곡 하천이 유실되거나 기타 요인으로 

복원사업이 행해질 때에는 금강모치 등 1급수 계류 어종들

의 주요한 서식처에 큰 돌과 자갈의 여울, 월동을 할 수 있는 

수심 1m 이상의 소를 조성하고 하천 주위에 그늘이 질 수 있

도록 활엽수 군락의 식생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금강모치 : 봄철 번식기에 붉은 빛을 띤 황금색 혼인치장을 
한 금강모치가 힘차게  헤엄치고 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모
두 1급수의 청정지역으로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다.  

 ̀ 남천계곡 : 금강모치가 서식하는 소백산 남천계곡에서 수생
태 현장 강의 중인 필자.

  금강모치 : 번식기를 지나면 체색이 수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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